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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
보도 설명자료

제공일 2019년 8월 12일

소관부서
환경보건정책관실
환경보건정책과

담당자
조현수 과장/강택신 사무관

(044-201-6750/6762)

제목 :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발생한

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음

[매일경제 2019.8.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환경부는 현재 SK케미컬 애경산업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

(주원료 : CMIT/MIT) 피해자에 대해서도 옥시레킷벤키져(주원료 

: PHMG) 피해자와 동일하게 건강피해를 인정하고, 구제급여를 

지급하고 있습니다.

○ 2019.8.12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<당정,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

대상자 확대키로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 

① 현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병세는 동일한데도 특정기업 제품을 

사용했는지 여부로 피해단계가 구분

② SK케미칼 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/MIT 성분은 명확한 

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

①에 대하여 : 환경부는 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가 아니라 노출이후

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

○ 현재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건강피해의 

종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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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SK케미컬 애경산업(CMIT/MIT 함유제품)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

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

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, 구제급여를 

지급하고 있음

○ 참고로 구제계정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폐섬유화 천식 등 구제

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지확장증, 간질성폐질환 등 일정 수준

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*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

하고 있음

* 가습기살균제 폐질환(3단계), 천식상당지원, 기관지확장증, 폐렴, 간질성폐질환

②에 대하여 : 환경부는 CMIT/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

인정하고 있음 

○ CMIT/MIT와 관련해서는 CMIT/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

에게서도 앞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

났던 것을 근거로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

○ 또한 美 환경청(EPA RED, '98)에서도 CMIT/MIT의 경구·경피·흡입

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독물질로 지정,

관리하고 있음('12.9월~)


